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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3주나 흘렀습니다. 

지난 한 해는 예기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

이 어려움을 느끼며,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

다. 그럼에도 우리가 “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 하

며, 동정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옵소서”라는 성가 가사처럼 

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,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

어주기를 기도해봅니다. 우리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

우리의 죄를 뉘우치고, 아름다운 마음 자세로 구세주 오실

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.

대림 제3주일에는 장미색 제의를 입습니다. 이 제의가 

나타내는 색깔의 의미는 엄격한 보속 중에 성탄의 서광을 

앞두고 기쁨과 휴식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. 이처럼 오

늘 대림 제3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회개와 속죄를 통하

여, 오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,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

준비하고자 합니다. 

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오시는 그분을 기쁘게 맞이

할 수 있겠습니까? 오늘 제1독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“주

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

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

방을,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”(이사 61,1)는 

말씀을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

자유를 주시며 안식처가 되어주시는지, 그분의 오심이 진

정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말입니다. 

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

고, 때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마치 

뜬구름같이 여겨진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어쩌

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. 

“그분께서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

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.”(요한 1,10) 

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와 늘 

함께하십니다. 주님과의 만남이 외적으로 반드시 드러나지 

않는 것 같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, 우리와 함께하고 

계십니다.

대림 시기가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이긴 하지만, 사실 우

리의 기다림은 신앙생활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

그 만남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계속되고, 반복되는 만남

일 것입니다. 

오늘은 자선주일입니다. 가장 비천한 이의 모습으로 오

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,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신 사랑을 

‘올인’하시며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,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

주신 세상을 향한 ‘사랑의 올인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

니다.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눌 때 그 사랑은 더욱 커지

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. 

한겨울의 긴 추위와 빙설을 헤치고 복수초가 그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면 봄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

니다.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고 정의로운 시대를 열어놓으려 하십니다. 언 땅에서도 새

싹을 돋게 하듯이 하느님의 의로움과 하느님을 향한 찬미가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펼쳐질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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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 주 하느님께서는 

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.”(이사 61,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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